
BOLGHERI TUSCANY ITALY 



▶ Super Tuscan Wine의 고향 Bolgheri! 

 

Bolgheri는 1974년 Decanter에 출품되었던 Sassicaia

가 보르도의 특급와인보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유
명해짐 

 

이전의 Bolgheri 지역은 특별히 유명한 생산자 없이, 

평범한 화이트, 로제 와인을 생산해왔다.  

 

▶ 기후 및 떼루아 

 

이곳의 특별한 토양구성과 Micro Climate을 가짐  

햇빛이 잘들고 건조하며, 온난한 기후로 Cabernet 

Sauvignon, Merlot, Cabernet Franc, Petit Verdot 등 

보르도 포도품종이 번성. 

 

 

▶ 유명한 생산자  

 

- Tenuta San Guido(Sassicaia) 

- Tenuta Dell`Ormellaia(Ornellaia) 

- Gaja(Ca`Marcanda) 

- Antinori(Guado al Tasso) 

Wine Region 



▶ Bolgheri DOC 등급 및 규정 

 

Bolgheri DOC는 1984년 제정되어 1994년규정이 확
정되었으며, 이전까지 Super Tuscan 와인이 Vino da 

tavola 또는 IGT 등급으로 생산. 

 

Bolgheri Rosso, Rosato 

 

- Sangiovese 70% 이하, 그 이상의 경우 IGT 등급 

- Cab/S, Merlot 10~80% + 토착 레드품종 최대 30% 

- Rosso의 경우 2년 이상 숙성해야 함. 

 

Bolgheri Bianco 

 

- Trebbiano, Vermentino, Sauvignon 10~70%  

  + 토착 화이트 품종 최대 30%  

- 두 가지 품종을 블렌딩 하는 것 허용(Vermentino  

  + Sauvignon) 

 

▶ Sassicaia  

 

- 자체 Appellation 보유(Bolgheri Sassicaia DOC,    

   Cab/S 85 + Cab/F15%) 

- 26개월 이상 의무적 숙성. 

Wine Region 



Bolgheri 지역의 선구자! Michele Satta. 

 
 대학시절,  미켈레 사타는 여름 방학 중에 부모님과  함께, 잠시 방문

했던 트린갈리 카사누오바의 포도밭에서 와인에 관심을 가짐. 

 

 대학 졸업 후, 1974년 부터, 같은 와이너리에서 일하면서 양조가의 

꿈을 키웠고,  오르넬라이아 와인 생산 초기에 빈야드에서 포도 재배
자로 일한 경력이 있음.(오르넬라이아 빈야드 매니저로 일함, 포도
식재 1981년) 

 

 1983년, 와이너리의 장비와 부지를 임대하여 자신의 이름을 건 

     와인 생산 시작. 그러나 늘 자가소유 와이너리에 대한 열망을 가짐 

 

 1991년 처음으로 15ha의 빈야드 매입, 볼게리 지역의 캐릭터를 보
여줄 수  까베르네 쇼비뇽과 메를로, 산지오베제를 재배시작.  

 

 1997년 "Castagni"와 "Poderini" 라는 포도밭을 매입하여 쉬라의 잠
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험을 하였고  다른 품종과 블렌딩 시도. 

 

 미켈레는 이후 카스타녜토 카르두치(Castagneto Carducci) 지역에 

포도밭을 매입 후, 자신의 이름을 붙이며 와이너리를 시작. 뛰어난 

품질을 보이는 ‘까베르네와 메를로를 사용하여 이 지역 최고의 와인
을 생산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음 

    (닐 베케르, 죽기전에 마셔봐야할 1001가지 와인) 

 

 100% 산지오베제 와인인 카발리에레는 ‘산지오베제가 세심한 주의
를  기울여 재배된다면,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평가 

    (닐 베케르, 죽기전에 마셔봐야할 1001가지 와인) 

Michele Satta history 



Bolgheri 지역의 선구자! Michele Satta. 

 
 Michele Satta는 가족경영 와이너리로, 직접 소유한 Vineyard 에

서 수확한 포도만 사용하여 양조하며 연간 15,000병을 생산 

 

 토스카나(Toscana), 그 중에서도 볼게리(Bolgheri) 지역의 독특한 

떼루아와 기후를 반영한 포도품종의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와
인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 

 

Michele Satta의 와인 

  

 Bolgheri Classic 

 

 Red 

Cabernet-Merlot : 전통적인 슈퍼 투스칸 와인 스타일  

Sangiovese : 독특한 캐릭터와 오너의 애정이 담긴 와인 

Syrah : 관능적이며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 

I Castagni, Pisastraia 대표적 

 

 White 

Costa di Giulia : Vermentino와 Sauvignon 품종 블렌딩 

 

 Author`s Wine 

 

Vigonier, Syrah, Sangiovese 단일 품종으로 양조한 와인을 생산하는
데, "Author`s Wine'으로 분류. 특히 Cavaliere의 경우 Sangiovese 

100%로 생산하는 유일한 볼게리 지역의 와인. 

Michele Satta company 



Climate    

 

▶ 해안가 주변에 위치한 3가지 이점  

 

 태양 빛이 반사하여 충분한 일조량 확보 – 완숙한 포도 

 낮엔 따뜻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후 – 포도의 컨디션 관리 

 해안가의 바람이 수분을 증발 – 포도의 곰팡이 방지 

Vineyard & Climate 

Vineyard   

 

▶ 총 23ha의 빈야드 보유, 자체 생산한 포도로 와인생산  

 
 Bolgheri DOC 지역의 Castagneto Carducci  마을의 중심부

에 자리잡은 I Castagni, Poderini, La Torre, Vignanova,  
Campastrello, Costa di Giulia(화이트) 등의 빈야드 보유 

 

 I Castagni : Michele Satta의 대표적인 싱글 빈야드,  

      국제적인 품종과 산지오베제, 테롤데고 재배 

 

 Poderini & Vignanova : 까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품종으
로 가능성을 확인한 Michele Satta가 쉬라 품종에 도전하
기 위해 매입한 빈야드 



 가벼운 압착과정,  

 

 오랜 Maceration(침용) 과정으로 좋은 색과 타닌,  

     아로마를 추출. 

 

 Punching Down 과정 손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짐. 

 

 Red 와인 필터링 없이 병입. 

      White 와인 정제과정 없이 필터링 후 병입. 

 

 작은 와이너리의 이점으로, 각 단계별 엄격한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서 우아하고 개성을 잘 보여주는 와인을  

      생산하고자 노력함 

 

 사전 모델을 정해놓고 생산하는 와인이 아닌, 자연이 

주는 환경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여 탄생하는 결과물
인 와인을 생산. 

Cellar 



PASSION FOR THE LAND AND CHARM OF A 

PRODUCT 







TO BE IN A PLACE AT HIGH ENOLOGICAL VOCATION 













ALL THIS INDUCED ME TO BECOME 

A  WINEMAKER 

▶ Michele Satta  
      (Robert Parker Comment) 

 
미켈레 사따는 볼게리 지역의 경험 많은 생산자 중의 
한 명으로, 볼게리 지역 와인의 아버지 같은 인물로 여
겨진다. 
 
그의 와인생산 방식과 철학은 볼게리 지역의 떼루아
와 와인을 대표하는 대변인 역활을 하고 있다. 



▶ Michec satta  
    Cavaliere 2008 
      (Wine Enthusiast 95 P) 

 
제비꽃, 야생 베리류, 가죽, 말린 허브류의 풍부
한 아로마와 발사믹 노트가 느껴짐. 
 
Sangiovese 단일 품종으로 생산되는 이 와인은 
부드럽고 구조감이 좋으며, Balck cherries, 으깬 
Raspberries, white pepper, clove(정향), dried 
mint와 sage 등, 여러 층의 아로마가 이어지며, 
벨벳같은 타닌이 좋은 골격을 이룬다. 담배의 
여운이 길게 이어지며 2020년까지 최적의 모습
을 즐길 수 있다.  


